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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테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, 전담체제 구축

주택정책과 뉴스테이지원센터→1과 2팀의 전담체제 개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2월 2일(화) 11:20 정부세종청사 5동(607호)에서

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추진단 확대  

개편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

ㅇ 김차관은 격려사에서 “기존 주택정책과내 지원센터에서 뉴스테이

추진단으로 개편된 것을 축하하며 작년에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

좋은 성과를 거둔 노고를 치하한다.”고 하였습니다.

□ 이번 개편으로 뉴스테이추진단장은 주택정책관이 겸임하고, 단장  

소속으로 뉴스테이정책과를 신설하며, 과내에 기획팀과 사업팀 2개 

팀으로 구성됩니다.

ㅇ 뉴스테이기획팀에서는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수립, 「민간임대주택에

관한 특별법」 등 각종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, 뉴스테이 자문 

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,



ㅇ 뉴스테이사업팀에서는 뉴스테이 공급계획, 기업형임대주택 공급

촉진지구 지정, 민간제안사업, LH 부지 공모사업 등의 업무를

담당하게 됩니다.

ㅇ 이번 개편을 계기로, 17년까지 13만호 부지확보, 8만호 공급(영업인가

기준)이라는 목표달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

마련되었습니다.

□ 직원들은 개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‘16년에 5만호의 뉴스테이 부지   

확보와 2만 5천호 공급(영업인가 기준)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

다짐하였습니다.

ㅇ 김차관은 마지막으로 “뉴스테이는 민간이 역량을 발휘하여 양질의

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인 만큼 뉴스테이 활성화에 

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”을 추진단 직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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